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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한 2020년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여부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89명의 조손가정 청소년 중 39%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했다. 또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았고, 우울과 

자살생각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조손가정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의 경험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19, 가정경제 악화, 정신건강, 조손가정,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construc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 2020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anxiety,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main 

results regarding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39% of 589 adolesc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experienced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Also, compared with 

adolescents who did not experience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those who experienced 

deterioration showed higher scores of anxiety and stress as well as higher percentages of experienc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positively significantly influenced anxiety,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strategies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in disaster like COVID-19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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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조손가정은 5만 2천 951가구, 15만 

1천 58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1].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만 19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두 세대가 가정을 이루기에 아동·청소년 세대와 노인세

대의 욕구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 가족구조이지만, 한부모

가족과 같이 관련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가구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폭넓게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취약계

층일수록 아동·청소년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2],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주

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코로나19로 인

한 경제적 피해가 한부모 가구나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

으로 나타나[3] 취약계층의 경제적 악화로 인한 청소년 

발달에 미친 영향이 규명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취약계층 중 조손가정의 월 근로소득(221만 5천 원)

은 비조손가정의 절반 수준(413만 7천 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4]. 조손가정은 근로소득이 낮으므로 생활비 역시 

비조손가정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미디어 사용시간 등 

보호와 감독 측면에서도 양부모 가정보다 조손가정 손자

녀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경제의 악

화는 가정 내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단순히 이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

경제 악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교의 기

능을 가정이 일부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조손가

정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으리라 예상된다. 조손가정이기

에 일반가정과 다른 경제적 악화와 심리적 위축 및 적절

한 돌봄 부재로 발생하는 신체 건강과 정서문제 등에 더

하여, 고연령인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채, 비대면 시기를 보내야 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기라 불릴만한 급변하는 심리 정

서적 특성과 환경에 민감할 시기이다. 그리고 학업과 진

로준비를 위한 지원과 경제적 투자가 특히 요구되는 시

기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는 등교중지와 지역사회 내 모든 조건이 록다

운(lock-down) 된 상황에서 발달과업이 조금씩 유예된 

상황이다.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이다. 선

행연구에 의하면 인적, 물적 자원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

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5]. 코로나 시기 동안 온라인 교육환경 변

화와 관계단절을 경험하면서 이전과 다른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축과 낮은 자

존감, 인터넷 중독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등이 증폭되었

기에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6,7].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정신건강으로 

사이버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77,683명이었던 반면 코

로나 이후인 20년도부터 21년도 사이에 사이버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138,566명으로 78.6%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5]. 무엇보다 조손가정은 등본 등 행정서류에 부

모가 남아 있기도 해서 기능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부재

하지만 구조적으로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로 급여 등 복

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부모가 경험하는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양육부담은 조손가정 청소년은 일

찍 어른이 되는 성인역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손가정의 열악한 상황

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지만[9] 관련한 지원은 부족하여 한부모가족지원사

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조손가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고 관련한 연구도 미흡하다.

1.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은 무엇

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를 완화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조손가정 청소년에게 보고된 경제

적 어려움이 코로나 시기 동안 어떻게 심화하였는지, 그

리고 이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험은 어떠한지를 

규명함으로써 조손가정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 미시적 혹은 거시적 차원의 보호요인

을 찾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정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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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손자녀의 정신건강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는 조손가정 청

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문헌검토

2.1 코로나19와 청소년 정신건강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청소년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은 자원의 결핍 속에

서 여실히 드러난 한계를 느끼며 심리적 무력감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2]. 코로나19 시기 동안 발달과정에 

놓인 청소년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 영향이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0].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부재할지라도 또래를 

통해 얻게 되는 위로와 지지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텐

데, 코로나 시기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활동 제한

과 등교중지 속에서 청소년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부정적

인 감정과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11] 자원과 관계의 단절 속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

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코로나 시기 동안 발생한 보고된 청소년 정신건강 문

제는 단절 및 결손 트라우마, 외로움, 고독과 소속감 결여

로 인한 사회성 발달저해 등이었고[12], 사회적 격리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13].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힘든 점은 우울

감과 긍정적 정서의 저하, 무기력, 자살사고 등 심리적 어

려움이었고, 이 같은 경향은 여자 청소년에게 더 높이 보

고되었고, 저연령보다 후기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다[5].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개입

이 필요하지만 고위험과 취약 청소년의 문제가 상대적으

로 심각하게 보고되기에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성장 과정인 청소년기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코로나 시기 동안 전반적으

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위기가 취약계층에 심화한 것을 알 수 있었기

에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따른 극단

적인 정서 경험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

하여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실태를 탐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2.2 조손가정의 특성과 가정경제 악화 및 손자녀 

    정신건강

조손가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부모는 노년기 특성에 

따른 신체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만[14], 손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양육과 보호도 병행해야 

하기에 조부모의 부담은 부모 세대인 중장년보다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손자녀인 아동과 청소년은 조부모가 양

육하기 이전부터 부모와의 관계, 부재, 방임 등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과 상처 등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

는데, 가정경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이중고는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15]. 이 같은 

이유로 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손자녀는 기능적 혹은 구

조적인 부모 역할의 부재로 부정적 경험과 적절한 양육

과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행동문제 등 심

리·사회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6].  

또한 조손가정은 조부모의 노화로 인한 건강 약화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적절한 양육방법과 지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17].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기

는 진로를 위한 준비도 필요한 시기이기에 부모 역할과 

도움의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조손가정은 특성상 

이 같은 부모 역할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조손가정에게 보고되는 문제는 경제적 악화로 인한 빈곤 

문제와 함께 손자녀의 성인역 부담이 제기되고 있는데

[8], 성인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부모의 특성에 따라 손자녀의 

정서·행동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18]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은 소득계층별, 소

득과 순자산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3][19].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열

악한 상황에 놓인 집단으로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

자,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취약함은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에서 두

드러졌는데, 식품 불충분의 증가와 기부 음식과 관련한 

비율이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더욱 취약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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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는 감염과 관련한 불안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생

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하여 지면

서 가정 내 불화와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이 

심리적 요인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가정경제 

악화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21]. 

선행연구에 의하면[22], 코로나 시기 동안 발생한 가

정경제 악화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정경제 악화가 청소년

의 스트레스와 외로움, 자살경향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

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문제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한부모 가정 등과 같은 가족구조일 때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입각하면 조손가

정과 같이 자녀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가족구조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코로나 시기 동안 조손가정으로 인한 취약함과 발달과업 

이행을 위한 여러 기회의 단절, 그리고 가정경제 악화로 

인한 고충을 더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매해 조사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매해 중학교 1학년에

서 고등학교 3학년의 전국적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대

상으로 하는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이다[23]. 청소

년건강행태 2020년 조사의 경우 4월 재학생을 기준으로 

전국단위 표본을 선정하여 조손가정 청소년이 다수 포함

되었다. 더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020년 8월

에서 11월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가

정경제 악화 질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

합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서 전국적으로 표집된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은 54,948

명이었다. 이 중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

서 조부나 조모 또는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 

589명(1.07%)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3.2 분석변수

3.2.1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2020년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생각

합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선행연구[22]를 기

반으로 해당 질문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

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0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

렇다”로 응답한 경우 1로 이분변수로 조작화 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는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3.2.2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병리적 증상이기 보다는 청소

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간주한다[24,25].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심

리정서적 상태로 정신건강을 측정했다[26,27].

첫 번째 정신건강 변수인 불안은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 척도로 측

정되었다[23]. 응답 청소년은 “초초하거나 불안하거나 조

마조마하게 느낀다”,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등의 7개 질문에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0점)”에서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3점)”의 4점 척도로 응답했다. 본 연구

는 7개의 질문의 총점(α=.899)을 분석에 사용하여 점수

가 높으면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정신건강 변수인 스트레스는 평상 시 스트레

스를 느끼는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에 대하여 “전혀 느끼

지 않는다(1점)”에서 “대단히 많이 느낀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정신건강 변수인 우울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단

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설문 시 이 문항은 없다(0)와 있

다(1)로 조사되어 이분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울은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네 번째 정신건강 변수인 자살생각은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우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신건강행태조사

에서 자살생각도 없다(0)와 있다(1)로 보고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3.2.3 통제변수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선행연구[22][26,2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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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다음의 변수들을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성별은 

여자(0)와 남자(1)로 측정했고, 학교급은 중학교(0)와 고

등학교(1)로 조작화했다. 학업성적, 가정 경제상태, 주관

적 건강상태는 1점에서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으면 

각각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은 대도

시(1), 중소도시(2), 군지역(3)으로 측정하였고, 회귀분석 

시 대도시 범주를 기준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범주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유형은 조부

모가정(1), 조모가정(2), 조부가정(3)으로 조작화하였고, 

회귀 분석 시 조부모가정을 기준 범주로 제외하고 나머

지 범주 각각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에 활용된 모든 변수

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경제 악화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 변수의 차이에 대한 기

술통계 분석도 수행하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경제 악화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회귀

분석(불안과 스트레스)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우울과 자살

생각)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통계 패키

지 버전 25.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5. 연구결과

5.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조손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

다. 먼저, 성별은 여자가 292명(49.6%), 남자가 297명

(50.4%)으로 비슷했다. 학교급은 중학생 279명(47.4%)

에 비해 고등학생이 310명(52.6%)으로 약간 많았다. 거

주지역은 중소도시가 281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도시 206명(35.0%), 군지역 102명(17.3%) 순

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의 경우 조부모가정이 362명

(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조모가정 203명

(34.5%), 조부가정 24명(4.1%)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은 평균 2.69점(표준편차 1.14점)

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간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주

었다. 가구 경제수준은 평균 2.95점(표준편차 .99점)으로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81점(표준편차 .97점)으로 중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

로 확인되었다.

Variable N %

Gender
Male 292 49.6

Female 297 50.4

School level
Middle 279 47.4

High 310 52.6

Region

Large city 206 35.0

Middle city 281 47.7

Rural area 102 17.3

Family type

Grandparent 362 61.5

Grandmother 203 34.5

Grandfather 24 4.1

Variable Min∼Max M SD

Grade 1∼5 2.69 1.14

Economic status 1∼5 2.95 .99

Self-rated health 1∼5 3.81 .97

Note. N=589.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ic sample

Table 2에 주요변수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조손가

정 청소년의 불안은 평균 4.43점(표준편차 4.71점)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집

단(5.23점, 표준편차 5.27점)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3.92

점, 표준편차 4.23점) 보다 불안 점수가 높았다. 또한 조

손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평균 3.26점(표준편차 .97

점)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

험한 집단(3.39점, 표준편차 1.00점)이 경험하지 않은 집

단(3.17점, 표준편차 .95점) 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Variable
Total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No Yes

M SD M SD M SD

Anxiety 4.43 4.71 3.92 4.23 5.23** 5.27

Stress 3.26 .97 3.17 .95 3.39* 1.00

Depression .31 .46 .26 .44 .37* .48

Suicidal 
ideation

.15 .36 .11 .31 .23*** .42

Note. N=589. M=mean, SD=standard deviation. Anxiety: 0∼21, 
stress: 1∼5,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0/1) indicate 
proportions. Statistical differences by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were tested.
*p<.05, **p<.01, ***p<.001.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조손가정 청소년의 우울의 경우 약 31%가 경험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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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한 집단(37%)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2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손가정 청소년의 자살생

각의 경우 약 15%가 경험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한 집단(23%)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11%)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2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

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은 선형 회귀분석

을 통해 수행되었다.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분석은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모든 회귀분석에는 앞

서 제시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먼저, 불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불안에 정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형

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4.553, p<.001).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조손가정 청소년 집단은 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B=.963, p<.05).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

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스트

레스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불안에 대한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적절했다(F=8.986,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경

제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조손가정 

청소년 집단은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B=.182, p<.05).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조손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했다(χ
2=52.020, p<.001).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조손가

정 청소년 집단은 우울을 경험할 위험성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OR=1.504, p<.05).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는 조손가

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고,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했다(χ2=72.918, p<.001).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험한 조손가정 청소년 집단은 자살생

각을 경험할 위험성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OR=2.485, 

p<.001).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Variable
DV: Anxiety DV: Stress DV: Depression DV: Suicidal ideation

B SE B SE B SE OR B SE OR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963* .371 .182* .080 .408* .197 1.504 .910*** .260 2.485

Gender(ref.=male) -1.076** .362 -.263** .078 -.421* .194 .656 -.820** .265 .441

School level(ref.=middle) -.249 .357 -.008 .077 .131 .192 1.139 -.332 .252 .718

Grade -.075 .157 -.022 .034 .031 .085 1.032 -.106 .114 .900

Economic status -.724*** .188 -.069 .040 -.288** .103 .749 -.188 .135 .829

Self-rated health -1.607*** .189 -.268*** .041 -.436*** .100 .647 -.652*** .129 .521

Region(ref.=large city)

  Middle city -.045 .393 -.063 .085 .069 .210 1.071 .105 .276 1.111

  Rural area -.037 .515 -.030 .111 -.049 .279 .952 .124 .368 1.132

Family type(ref.=grandparent)

  Grandmother .165 .376 .063 .081 .146 .200 1.158 .193 .261 1.213

  Grandfather -1.088 .904 -.073 .195 .454 .476 1.575 .520 .609 1.682

Constant 13.197*** 1.005 4.622*** .217 1.415** .534 4.115 1.357* .674 3.885

Model fits
F=14.553***

R2=.201
F=8.986***

R2=.135
χ2=52.020***

Nagelkerke R2=.124
χ2=72.918***

Nagelkerke R2=.202

Note. N=589. Linear regressions for anxiety and stress and logistic regressions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DV: dependent variable,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OR=odds ratio. *p<.05, **p<.01, ***p<.001.

Table 3.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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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구체적인 결과와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정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및 

청소년 손자녀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손가정 

청소년 중 39%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를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정 청소년 중 가정경

제 악화를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불

안과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우울 및 자살생각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에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적 피해[3]가 조손가정에서도 나타난 것임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

정의 청소년이 코로나 시기 동안 가정경제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외로움, 자살경향성과 같은 정신건강의 위험

이 커졌다는 선행연구 결과[22]를 지지함과 동시에 구체

적으로 조손가정 청소년도 경제적 악화로 인한 심리 정

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청소년기 가정경제 악화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다양

한 자원과 기회의 부족 외에 낙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을 유발한다. 그렇기에 우선하여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복

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안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처

한 조손가정 청소년을 선별해낼 수 있는 학교, 관공서, 지

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청소년기가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라는 낙인

이나 심리적 위축감을 완화하는 접근도 고려하여 서비스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손가정 청소년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 경험은 불안,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

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재난상황이라 불릴 만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삶의 환경이 주어진 만큼 민

감한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도 

다른 세대보다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코로나 시작 시점에 

실태조사를 한 후 발생 1년 후에 정신건강 변화를 재조

사한 결과,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부

정적 감정이 일상화되었고, 불안과 걱정, 우울이 높게 나

타났지만, 감사와 평온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11].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상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등교중지에 따른 관계와 자원의 

단절로 인해 답답함과 불확실성은 조손가정을 포함한 저

소득가정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조손가정 청소년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

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내에서 부족한 자원의 연결을 확충·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 전문채널

(청소년 상담 1388 상담서비스) 등으로 전문상담원과의 

지속적인 연결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청소년의 불안과 스트레

스, 우울과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

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자신과 변화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28]. 하지만 프로

그램 제공할 때,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

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

해 받게 되는 서비스로 인해 취약환경에 놓인 청소년에

게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시기 동안 취약계층 청소년은 비대면 시기 

동안 다양한 온라인 심리검사 등을 활용하며 스스로 문

제해결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취약계층 청소년의 대

부분은 고립된 시간을 보내며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거

의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본 연구

의 대상인 청소년기는 질풍노도기로 심리정서적 변화가 

크고 심리적 이유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보호

와 감독이 필요한 시기이다[29]. 따라서 보호와 감독의 

부재 혹은 충분한 지도가 부족한 환경일 수 있는 조손가

정의 청소년은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

하게 되면서 발달과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청소

년에게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적절히 혼합·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코

로나로 인해 악화한 심리·사회적 여건에 놓인 청소년을 

발굴하고 서비스 체계로 진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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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을 확

대하여 비대면 프로그램과 적절히 혼용하여 자원에서 배

제되지 않고,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청소년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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